
한국프라스틱조합 이사장 신진문씨 선임

한국프라스틱조합은 새 이사장에 신진문 태광뉴텍 회장을 공식 선임했다. 프라스틱조합은 이국노 전 이사장

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10년만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다.

2월20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신진문 이사장은 경합을 벌였던 화성건설 최정 사장과 서

원의 이용석 사장이 양보하면서 단독후보로 나서 사실상 제 14대 이사장으로 결정됐다.

신진문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플래스틱업계에서는 마당발로 통한다.

피복조합 총회에서는 2명의 이사장 후보가 경선을 벌인 끝에 유풍오페럴 류영근 대표가 유임됐고, 합성수지

가공기계조합과 밸브조합도 이날 정기총회를 갖고 2001년 사업연도 결산과 2002년 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2월22일에는 공구조합, 금속조합, 약품조합이, 25일에는 시멘트, 도금, 광학조합이, 26일에는 자동차, 인쇄정

보산업, 용접조합이 정기총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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